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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히 남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 연구와 교육의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와 함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적 난관도 이해할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비접촉이 

초래하는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수용자 입장의 교수법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진단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여기에 해외 한국학이 고유하게 직면하는 지리적, 문화적 거리를 

더하면 한국학의 구체성을 살리면서 수용자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인문학이 해외 한국학 교육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1. 해외 한국학 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말씀해주시면서 ‘아날로그 한국학'과 ‘디지털 

한국학'으로 구분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칠레의 한국학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구분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칠레에서의 ‘디지털 한국학’은 어떤 

모습인지요? 칠레의 한국학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인문학적 방법론을 교육에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남미, 특히 칠레 학계에서 디지털인문학 연구와 교육의 일반적인 현황 역시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접하는 디지털인문학의 연구 성과나 교육 사례는 대부분 



영미권, 유럽, 중국어권, 일본에 관한 것입니다. 남미에서의 디지털인문학은 북미 

지역의 디지털인문학과 어떤 차이나 유사성을 보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발표문의 결론 부분에서 “인문학-지역학-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한국의 많은 학자들도 깊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혹시 이런 교육 모델의 단초가 될 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면 공유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